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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개편 여부 및 방식 

등에 대해 논의･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<보도내용>

□ 2022.12.14. 연합뉴스는 “정부, 다주택 8･12% 취득세 중과 2년여만에 

해제 검토” 기사에서,

 ㅇ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현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, 

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 등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

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

<정부 입장>

□ 정부는 현재 ｢'23년 경제정책방향｣을 준비중에 있으나, 현 취득세 중과

제도에 대한 개편 여부, 방식 및 추진 시기 등에 대해 아직까지 관계부처 간 

논의･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취득세 중과완화는 국정과제 08「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」 세부

과제로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개편 여부, 시기 등을 지속 검토 중인 과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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